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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8허6672  등록무효(상)

원       고 주식회사 앱코

특허법인 이룸리온 담당변리사 권혁성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승곤, 권윤주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7. 20. 2016당362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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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 상표등록 제1139358호/ 2014. 12. 8./ 2015. 9. 7./ 2015. 10. 29.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디지털 카메라, 사진기구용 케이스, 안경, 동전

작동식 기계장치, 이동전화기용 케이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반,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 주변기기

  나. 원고의 선사용상표 

   1) 구성 : 

   2) 사용상품 :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 주변기기

   3) 사용시기 : 2001년 경부터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11. 1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원고의 선

사용상표의 표장 및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선사용상표의 영업상의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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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출원된 것이므로,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

(2016당3622)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7. 20. ‘선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4. 12. 

8. 무렵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컴퓨터 주변기기와 관련하여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

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

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취소 사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피고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컴퓨터 케이스 등에 관한 원고의 표지로 인식되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선사용

상표와 거의 동일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

려가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하였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

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선사용상표는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컴퓨

터 케이스 등에 관한 원고의 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

표를 출원하였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

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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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

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되며, 이

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

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

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상표가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후3268 판결 등 참조).

  나. 선사용상표의 인지도  

   1) 인정사실

      갑 제3, 4, 6, 8, 10, 12 내지 16,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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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수상처 수상내역

2008. 1. 24.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우수 벤처기업의 경영 및 벤처문화 

창달에 기여

2013년 DANAWA 2013 HIT BRAND
2013 다나와 하반기 히트 브랜드 

케이스 부문

2014년 DANAWA 2014 HIT BRAND
2014 다나와 하반기 히트 브랜드 

케이스 부문

2015년 DANAWA 2015 HIT BRAND
2015 다나와 상반기 히트 브랜드 

케이스 부문

년도 매출액 년도 매출액
2011 22,318,325,949원 2012 8,376,244,876원
2013 8,852,115,894원 2014 11,878,788,197원
2015 16,195,379,830원

     가) 원고는 2001년 7월경 앱솔루트코리아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방송수신기 및 기

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 판매업, 컴퓨터 및 정밀 주변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컴퓨터 케이스, 키보드 등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여 

오고 있고, 2012. 3. 20. 주식회사 엔코아인포텍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

다.

     나) 원고는 2002. 5. 27. ‘Absolute Korea’를 축약한 선사용상표를 출원하여 2003. 

10. 30. 제0564105호로 등록되었다가 2013. 10. 31.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2014. 

5. 6.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 

    다) 2008년경부터 2015. 9. 7.경까지의 원고의 수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2014년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Gmarket)’과 컴퓨터 하드웨어 잡지 ‘smartPC

사랑’이 공동으로, 지마켓의 2014년 판매 통계 및 smartPC사랑 잡지사가 2014. 11. 3.

부터 2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2014년 가장 많은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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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매체명 제목 및 내용 등

2012. 8. 27.부터 

2012. 12. 29.까지  

아이러브PC방

(www.ilovepc

bang.com, 

인터넷 기사)

｢앱코, 엔코어 보급형 미들 케이스 헥사곤 출시｣ 

등 총 10건의 소개기사 

2013. 3. 15.부터 

2013. 12. 5.까지
″

｢앱코, 한층 업그레이드된 Ncore 크레이지 스페셜 

3.0 출시예정｣ 등 총 25건의 소개 기사

2014. 1. 2.부터 

2014. 12. 26.까지
″

｢앱코, 신제품 버이퍼 헬퍼 3.0 화이트 출시 및 

특별할인행사｣ 등 총 26건의 소개 기사

2012. 11. 30. 
smartPC사랑 

(인터넷 기사)

｢파워렉스와 앱코의 만남, 인기제품 결합한 파격 

특가 제품 출시｣ 

 ...(중략) 컴퓨터 주변기기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앱코와 함께 최고 인기의...(중략)...앱코의 Ncore 

'헥사곤‘ 케이스이다.  

2013. 1. 30. ″

｢그래픽카드 기판길이 걱정 없는 타워형 케이스｣ 

...(중략)...미들타워 케이스 앱코에서 얼마 전 인수한 

엔코어 브랜드의 트로이 케이스이다.

2014. 3. 19.부터 

2015. 7. 17.까지
″

｢앱코, 고객만족 통해 PC 케이스 시장 1위 

가속화｣ 등 총 3건의 소개 기사

2013년 1, 7, 9, 

11월호

월간PC사랑

(잡지)

미들타워 케이스 중 하나로 ABKO NCORE 트로이 

등 여러 컴퓨터 케이스 제품을 소개하는 4건의 

기사가 실림

2014년 1, 2, 4, 

5, 7, 8, 9, 10, 

월간 SMART 

PC사랑

컴퓨터 케이스 중 하나로 ABKO Ncore 헥사곤 

USB3.0를 소개하는 등 원고의 여러 컴퓨터 케이스 

받은 브랜드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2014년 베스트하드웨어’에서, 원고는 컴퓨터 케이스 

부문 베스트 하드웨어로 선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5년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인 

‘다나와(www.danawa.co.kr)'에 등록된 업체들을 통하여 컴퓨터 케이스 36,757개를 판

매하여 매출액 12억 원으로 시장점유율 42.2%의 1위 업체로 선정되었다.  

     바) 2012. 8. 27.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잡지와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된 선

사용상표와 관련한 주요 기사 및 광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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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월호
(잡지)

제품을 소개하는 10건의 기사가 실림

   2)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선사용상표의 사용 기간, 

국내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규모 및 현황, 원고의 매출액,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시

장점유율과 판매 순위, 광고･선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9. 7. 무렵 컴퓨터 케이스와 관련하여 적어도 국

내의 일반 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

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다.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 는 가는 고딕체의 영어 소문자 ‘a’, ‘b’, ‘k’, ‘o'가 

단순히 결합된 형상이고, 원고의 선사용상표  는 굵은 고딕체의 

영어 대문자 ’A', 'B', 'K', 'O'가 단순히 결합되되, 그 중 영어 대문자 ‘A'의 왼쪽이 곡

선으로 처리된 형상으로, 대소 문자 형태, 굵기의 차이 외에는 각 표장의 구성, 글자체 

등이 동일하여 외관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원고의 선사용상표는 모두 ‘앱코’로 발음되므로 호칭이 동일하

고, 두 표장 모두 조어에 해당하여 특별한 관념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원고의 선사용상표는 외관,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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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충분하다. 

  라. 지정상품의 관련 정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 주변기기는 선사용

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나머지 지정상품에 사

용되더라도 그러한 상품이 원고나 원고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

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견련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당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

매와 관련하여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

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선사용상품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거나 경제적 견

련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상표의 출처에 관

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

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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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이지영


